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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 8월 4주차 

■ 연구원 소식

 

온다라 인문 아카데미 안내

우리 연구원과 협약기관인 전주대학교 고전학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인문아카데미가 실시

간 강좌로 8월 25일과 9월 1일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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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속의 오늘

 

비대치(鼻大峙)의 미국인 - 1950. 8. 25

    

윌리엄 딘. 한국전쟁 당시 미 육군 소장. 그는 제주 4ㆍ3 때 미 군정장관이었고 사태를 

온건하게 처리하려고 시도했던 김익렬 연대장을 해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제주도

민들을 다 죽여도 좋다.” 며 강경책을 주장하던 박진경을 후임으로 임명했던 사람이다. 

  

또 친일파 처단에 관한 법에 대한 인준을 거부하면서 그가 남긴 말은 그 이후 벌어진 우

리 역사의 역류를 반영하고 있다. “군정이 폐지된 후에 조선 사람 자신이 친일파를 처벌

하는 것은 자유일 것이나, 그렇게 되면 서로 많은 피를 흘려야 될 것이다. 점령 당시에 

진주 목적의 하나로서 일제잔재를 소탕하겠다고 하였으나, 그것은 군국주의적인 일본식 

제도를 민주주의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지, 친일파 운운한 것은 아니다. (서중석, 우

사 김규식 생애와 사상 2 남북협상, 한울 35쪽)

  

이래저래 우리 역사와 좋은 인연은 아니었던 그에게 충격적인 악연은 한국전쟁이 일어나

고 얼마 되지 않아 맺어진다. 

한국전쟁에서 본격적으로 미군 사단 병력이 인민군을 상대한 것은 대전 방어전에서였다. 

2차 대전의 승리에서 승리한 지 얼마 안되었던 미군은 신생국가의 군대를 얕잡아 보고 

여유로운 전투를 벌이다 대전 전투에서 궤멸적인 타격을 입는다. 그 아비규환의 와중에 

딘 소장은 인민군의 포위망에 갇혀 있다가 마지막 철수 부대와 함께 대전을 빠져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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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후퇴 도중 부대와 떨어진 채 근 한 달 동안 그는 본진을 찾아 헤맸지만 길을 잘

못 들고 말았다. 

  

소백산맥을 넘어 경상도로 가야 했지만 엉뚱하게 전라북도 진안 쪽으로 내려온 것이다. 

맘씨 좋은 한국인들 가족에 몸을 의탁하기도 하고 밥도 얻어먹으면서 인민군의 감시를 

피했지만 그의 도피 생활은 엉뚱하게 끝난다. 전북 진안에 있는 비대치에서 1950년 8월 

25일, 지역 주민의 신고로 인민군에 잡힌다. (당사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다 1995년 

세상을 떴다. - 자세한 내용은 <새전북신문> 2009년 10월 8일자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어찌되었든 그날은 딘 소장이 동아시아의 소국 코리아라는 나라와의 사이에서 쌓았던 악

연 가운데에서도 최악의 악연을 쌓은 날이었다. 

  

1950년 오늘, 미군 24사단장 딘 소장은 인민군의 포로가 됐다가 1953년 9월 4일에서야 

첫 번째 미군 포로로 송환 되었다. 미국으로 돌아가 승승장구하다 천수를 누렸다. 

  

그가 잡혔던 고개는 원래 비대치(比大峙)였던 이름이 이후 비대치(鼻大峙)로 불려지게 됐

고 지금 지역 주민들은 코크니재라 부르고 있다. 

   


